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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scriminating difficulty and achievement of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effect on the choice of general or science major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are 974 students in the 2nd year of high schools who 

were already completed integrated science and finished track decision of liberal arts or science 

in the 1st year. In the analysis of ANOVA, gender, difficulty, and achievement of integrated 

scienc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when deciding general or science majors. In science track 

more males were entered to the track than females, students felt easier in science than liberal 

arts majors, and students had higher level of achievement. In the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the highest discriminant variable was science achievement, next were gender and science 

difficulty. Students who were higher on achievement of integrated science felt less difficulty, 

and males had more possibility of having a choice of science track, however, students who 

were lower on achievement of integrated science felt difficulty, and female had more possibility 

of having a choice of science track. The study suggest that increasing academic achievement of 

integrated science in which students commonly learn without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arts 

and science track can help to choose more science track. 

Key words : integrated science, subject difficulty, science achievement, discrimination analysis, 

career choice, scienc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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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기피 현

상은 인적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

식되어 왔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는 과학

분야의 진로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이 어려운 질적

인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다(KRIVET, 2007).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학을 재미있어서 좋아하지만

어려워서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과학

수업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이다(Song & Kim, 2004). 우리나라 교육

제도상 이공계 진로의 선택 여부를 결정짓는 고등

학교에서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고등학생의 진로 지도에도 어려움이

크다(KAST, 2008; Jin & Yoon, 2002). 근래에도 이

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10대의 희망 직업 순위 결과에서 이공

계 관련 직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ST,

2012).

이는 기존의 과학교육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복

합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과학이 실생활에 도움

이 되도록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

시킬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KAST, 2008).

이를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과학 내 전공의 분과적 형태를 지양하고 융합적인

과학교육을 강조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육과

정의 고등학교 ‘과학’을 신설하여 우주, 지구, 생명,

인간, 문명에 대한 기본개념들의 학습과 융합적 해

석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융합형 과학을 도입하였다(KOFAC, 2012;

MEST, 2009a).

고등학교 ‘과학’은 선택교육과정의 일반과목으로

서 학교 현장에서는 ‘융합형 과학’이라고 칭하고

2011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되고 있

다(Ha et al., 2012). 이 과목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태양계의 형성 및 생명체의 출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주요 과학 개념과 과학의 본성, 현대 사회에

대한 과학의 기여를 이해하고, 정보통신과 신소재,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등에 관련

된 기초적인 과학 개념을 다루고 있다(MEST,

2009b). 그러나 그 내용과 구성에서 과학 융합적 성

격이 낮으며, 과학적 개념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학교 현장에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Eoum & Moon, 2014; Ha et al.,

2012; Jung et al., 2012; Shin & Choi, 2012; Song

et al., 2012; Yoon et al.,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

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

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MEST, 2009a). 우리

나라의 교육 환경에서는 대학에의 진로와 미래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루어지는 문과(인문사회계)와 이과(이

공계) 계열의 선택이다. 따라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고등학

교 1학년에서의 과학 교수학습은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 개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과학

교과로 학습하는 융합형 과학이 학생들의 진로 선

택에 도움을 주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고등학교 2학년 초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습한 융합형 과학 교과의

학습에서 학생의 성별, 교과 난이도, 과학 성취도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계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판별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학생들은 성별, 융

합형 과학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 융합형 과학의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 융합형 과학의 난이도, 융합형 과학의

성취도는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경남,

제주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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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은 521명으로 53.5%이고 여학생은 453명으로

46.5%이다. 2학년 학생들을 선택한 이유는 문과 계

열과 이과 계열을 이미 선택한 학생들이다. 연구 대

상들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융합형 과

학 교과에 대해서 난이도 인식은 어떠했는지, 학업

성취도는 어떠했는지를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가. 교과난이도

교과난이도는 고등학교 과학(융합형 과학)의 단원

들이 학생들에게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전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명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1단원), 태양계와 지구(2단원),

생물의 진화(3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4단원), 인

류의 건강과 과학기술(5단원), 에너지와 환경(6단원)

으로 나누고 각 단원별로 학생 스스로 공부하거나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을 때 내용 이해가 쉬웠거나

어려운 정도를 질문하였다. 학생의 반응척도는

Likert 10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5점

척도보다 직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자신의 인식에 대

해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a et al., 2012). 교

과 난이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분석한 결과

.883으로 나타났다.

나. 과학성취도

과학성취도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융합형 과학)

시험의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는 설

문지로 조사하였다. 과학성취도의 분석을 위해 49점

이하는 1점, 50-59점은 2점, 60-69점은 3점, 70-79점

은 4점, 80-89점은 5점, 90점 이상은 6점으로 하여

학생들이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을 선택하기 이전

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성취도를 살펴

보았다. 

3. 결과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융합형 과

학 교과에 대한 설문지이다. 설문 내용으로는 1학년

융합형 과학교과의 단원별 난이도와 1학년 과학과

의 학업 성취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이

다. 분석에 앞서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여학

생은 0으로 남학생은 1로 코딩을 하였다. 본 연구에

서 계열별로 변인들 사이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되는 성별, 교과 난이도, 과학 성취도는 판별분석

으로 이루어졌다. 판별분석은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문과 계열(인문사회계열,

liberal arts track)과 이과 계열(이공계열, science

track)로 선정하였다. 판별분석 방법으로는 모든 독

립변수들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전체진입방법과 유

의미한 변수들만을 분석하는 단계선택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

석은 SPSS 19.0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별, 교과난이도, 과학성취도별 계열

선택의 차이 검증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성

별, 교과난이도, 과학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

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 of gender, science

difficulty and achievement in track choice

Factors Group M SD F p

Gender
*

Liberal

arts track
.39 .49

63.38 .000
Science

track
.64 .48

Science

difficulty

Liberal

arts track
33.86 10.75

20.24 .000
Science

track
30.95 9.39

Science

achievement

Liberal

arts track
2.98 1.61

91.88 .000
Science

track
3.99 1.61

*Gender is dummy variable (female: 0, ma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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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계열 선

택에 있어서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63.38, p<.01). 남학생들은 대체로 이과 계

열(science track)을 선택하고 여학생들은 문과 계열

(liberal arts track)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Yi(2004) 및 Kahle & Meece(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국적인 규모의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Ha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Choi(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

은 여학생에 비해서 과학에 흥미와 태도뿐만 아니

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과학과 관련되는 직업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러한 이유들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과학의 심

화과정을 학습하는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난이도에서도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학생

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24, p<.01).

문과 계열 학생들은 이과 계열 학생들보다 과학교

과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문과 계열을 선택하는 학

생들은 대부분 인문 사회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으

며, 이과 계열인 과학교과에 대해 흥미도가 낮기 때

문에 과학에서의 교과난이도를 어렵게 느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im, 2006; Han et al., 2001). 반면

에 이과 계열 학생들은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높으며(Kang et al., 2007), 문과 계열 학생들보다

과학교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보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성취도에 있어서도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학생들은 차이가 있었다(F=91.88, p<.01). 문과 계열

학생들은 과학성취도가 낮고, 이과 계열 학생들은

과학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

교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높을수록 이

과 계열을 택하며, 국어, 영어, 사회 등의 성적이 낮

은 요인도 이과 계열을 택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et al.,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성

취도는 과학의 학습태도, 성취목적, 과학 학습가치

와 상관이 높다는 Ha(2008)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 목

적이 높기 때문에 문과 계열 학생들보다 과학에 대

한 이해가 높고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2. 성별, 교과난이도, 과학성취도에 의한

계열선택 판별분석

판별함수에서 모집단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한

지를 분석한 결과, Box's M=20.78(p<.05)로 나타나

α=.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공통된 공분산행

렬로 분석하지 않고 각 집단에 대해서 개별 공분산

행렬로 분석하였으며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별, 교과난이도, 과학성취도의 특성에 따라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Track choice function by gender,

difficulty, interest, and achievement

Predict

variables

Discrimination function 1

Standardized

discrimination

function

Structure matrix

Science

achievement
.717 .761

Gender .616 .632

Science

difficulty
-.182 -.357

Eigenvalue .163

Explained

variance
100.0%

Cannonical

correlation
.375

Wilks's λ .860(p=.000)

판별분석의 결과, 1개의 유의미한 함수가 도출되

었다(Wilks's λ=.860, p<.05). 1차 판별함수의 고유

치(eigen value)는 .163이고 정준상관은 .375로 높게

나타났으며 1차 판별함수는 전체변량의 100%를 설

명하고 있다.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보면 과

학성취도(.717), 성별(.616), 교과난이도(-.182)의 순

서로 높은 판별력을 보이는 예측변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구조행렬은 판별함수와 예측변인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학성취도(.761), 성별(.632), 교과

난이도(-.3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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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계열 희망 학생들이 비이과 계열을 희망하

는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융합과학에 높은 흥미를

가진다는 연구들(Kim et al., 2013; Kim et al.,

2011)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과학 학업 성취도를

잘 예측하는 변수임을 제시한 Kang et al.(2007)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과학성취도가 높

은 판별계수를 보이는 것은 이과 계열 학생들의 과

학 교과에 대한 높은 흥미도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이 계열 선택에 판별력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흥미 차이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융합형 과학)

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분석한 Kim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융합형 과학이 동기 차원에서는 남

녀 간에 차이가 없으며, 단원의 특성에 따른 수업활

동 내용 여부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흥미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학생들의 판별함수 평균

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문과 계열 학생

들의 판별함수 평균치는 -.472이고 이과 계열 학생

들의 판별함수 평균치는 .346으로 나타나 추출된 판

별함수에 의해서 이 두 집단이 구분됨을 알 수 있

다.

<Table 3> Mean of discrimination function in

liberal arts track and science track

Mean of discrimination function

Liberal arts track -.472

Science track .346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에 의해 학생들의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 track by discrimination function

Group

Predicted Group

TotalLiberal

arts track
Science track

Liberal

arts track
283(68.7%) 129(31.3%) 412(100%)

Science

track
200(35.6%) 362(64.4%) 562(100%)

 Exact classification ratio: 66.2%

판별함수계수에 의해서 분류된 결과를 보면, 문과

계열 학생들은 412명 중에서 68.75%인 283명이 정

확히 분류되었으며, 이과 계열에서는 562명 중에서

64.4%인 362명이 정확히 분류되었다. 전체 974명 중

에서 정확히 분류된 학생은 645명으로 판별함수는

66.2%의 정확도를 보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고등학교

에 처음 융합적인 과학교과로 도입된 융합형 과학

에 대해 고등학생의 진로 계열 선택에의 영향 측면

에서 통계적인 분석 연구를 하였다. 문과 계열과 이

과 계열을 구분하기 이전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

습하는 융합형 과학교과에서 성별, 교과난이도, 과

학성취도에 따라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계열 선택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문과 계열

의 선택이 높고 남학생들은 이과 계열의 선택이 높

다. 교과난이도에서 보면 문과 계열 학생들은 이과

계열 학생들보다 융합형 과학교과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과학의 성취도에서도 문과 계열 학생들은 이

과 계열 학생들보다 과학 성취도가 낮다. 이러한 결

과는 융합형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교과에 대

한 흥미 및 난이도와 밀접하지만 문과와 이과의 진

로 계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학 관련 학업의 성

취도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이나 과학교과의 특성상 과학에

대한 흥미의 차이가 과학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융합

형 과학이 단원의 특성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흥미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Jung et al., 2012;

Kim et al., 2013)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수업 방

법이나 다른 요인들이 성별에 따른 계열 선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융합형 과학이

최근의 과학 지식을 제공하는데 치중하면서 개념의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어려워 한다는 선행 연구들

을 볼 때, 융합형 과학의 난이도와 성취도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론은 융합형 과

학의 내용이나 평가 측면에서 점검과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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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융합형

과학교과의 적용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에서의 문

과 계열과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 원인을 판별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융합형 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가

장 큰 원인이며, 성별, 과학교과에 대한 난이도 순

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판별분석

에서 과학 교과에 대한 난이도가 마이너스(-)로 나

타난 이유는 과학교과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문과 계열로 가는 확률이 높았고, 과학교

과의 난이도가 낮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과 계열

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를 볼 때, 과학교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이 과학에 대한 성취도가 높으면 이과 계열을

선택하지만 학생이 과학교과에 대한 성취가 낮으면

문과 계열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과학에 대한 성취가 높기 때문에 이

과 계열을 선택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본 연구 결과

밝혀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고등학교 과학교과와 관련하여 어떤

학생들이 문과 계열을 선택하고, 어떤 학생들이 이

과 계열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왜 문과 계열과 이과 계

열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원인을 성별, 과학성취도,

과학난이도 등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함에 있어서 문과와 이과 계열로 진

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이 최신 과

학 내용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과학 내용을 다루고자 했지만, 첨단과학 내용을 설

명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나 개념의 수준이 높아 교

사와 학생들에게 모두 어려우면서 과거와 마찬가지

로 개념 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융합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이과 계열이 진로 선

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공계 분양의 인적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융합 과학의 흥미로운 학습이 이

루어지도록 교과 내용의 개선과 교수법의 발달, 평

가 방법의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다루

지 못하고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융합형 과학

교과만으로 학생들의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선택

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계열 선택은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

하므로 계열 선택의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 계열을 문

과 계열(인문사회계열)과 이과(이공계열)로만 나누

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로

계열에서는 실업계와 예체능계까지 다양하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 계열을 모두 고려

하여 초중학교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진로에

대한 과학교과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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